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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수 없는 경영철학

18-02-24

변천하는 시대와 사업 성격에 따라 무수한 경영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상관 없이 성공하는 경영 철학은 창세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같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쓰여진 경전처럼 시대와 횐경을초월한 경영철학의 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금전이나 업종 자체보다 더 귀중한 인간 관계

금전이나 업종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신조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경영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관계라는 점입니다. 경영진, 주주, 고객, 직원, 은행, 정부, 등 관련된 모든 인원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이뤄지면 경영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틈 없는 신뢰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경쟁력도 스스로 강해질 것이며 고객 베이스도 날로 늘어갈 것입니다.

2. 사람의 마음이나 두뇌에 영향을 주려 하지 말고 가슴에 감동을 주라
상대하는 사람들 즉 고객이나 관련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지나친 노력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평소에 정직하고 이타적인 태도를 기르면 언행 심사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극악 무도한 범인이었던 사람이 만인이 우러러 보는 위인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가슴에 감동을 받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일찍이 사별하고 정식 교육도 재대로 받지 못한 애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의 계모님이었습디. 올림픽에서 세상의 갈채를 받는 성과를 이룩한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가슴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필사적인 훈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 도덕과 윤리
애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별명은 정직한 “애브”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람을 한번은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중 크고 작은 스캔들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망해버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을 조작 내지는 왜곡하여 일반의 신뢰심을 잃어 파산해버린 기업들도 무수하고 고위층에 있는 인사가 불륜 스캔들을 범하여 속인 이하로 추락한 예도 많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은 “부지런 하다.”, “생각과 동작이 재빠르다.”, “은근과 끈기가 있다.” 등의 찬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찬사보다 “한국인은 “도덕심과 윤리심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심이 강한 사람은 충성심도 강합니다. 결혼 서약이나 애국 서약도 신성히게 지킵니다. 거래선과의 충성심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유지합니다.
4. 가치와 신뢰 쌓기에 투자하라
상대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주려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가치를 주려는 사람은 가격만으로 고객을 얻으려 하지 않고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베이스를 확장합니다. 그런 경영인은 고객이 구매해 간 상품이 고객의 손에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해 가기 전보다 구매해간 후에 더욱 고객만족에 정성을 드립니다. 이상 경영인이 철저하게 명심하면 좋을 점 4 가지를 강조해드렸습니다.   끝
